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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뉴욕시에서 살아온 주민입니다. 저는 플러싱에서 태어나고, 할렘에서 

자랐으며, 헬즈키친에서 성숙기를 보내고, 지금은 파크슬로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로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어린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23이란 나이에 저는 암과 당뇨에 관련된 

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2살 때 제 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법률 때문에 제 원래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의를 위해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본래 가족에 대해 알 

권리를 부정하는 법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노조 및 

기업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 왔고, 여가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운동가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뒷거래로 저렴한 주거시설을 줄이고, 소방서 문을 닫고, 공립학교 지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익 대변인 

녹색당 후보로서 저는 주민들의 편에서 시장과 시 정부를 감시할 것입니다. 두 정당 시스템 밖에서 온 

사람이 당선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